
유럽의 2004년 추동절 면옷감의 경향 

2004년 추동절용 옷감을 위주로 발표한 “프레미에르 비전(Premier vision)”과 

“모다 인(Moda in)”전시회에서 엿볼 수 있던 텍스타일 트렌드를 코튼에 초점

을 맞추어 소개한다. 

◎ “코튼라이크(cotton-like)”한 울(wool), “울라이크(wool-like)”한 코튼이 주

목받아  

추동절을 겨냥하고 있기도 하지만 “프레미에르 비전”에서나 “모다 인”에서

도 신사복감으로 대표되는 울 등의 전시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

면서도 “코튼라이크”한 울이나 “울라이크”한 코튼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코튼 100% 소재는 프레미에르 비전의 베스트 소재 랭킹에서 숙녀용, 

남성용, 스포츠웨어의 세 개 분야에서 둘째 날에 제 1위를 차지하였다. 셋째 

날에는 숙녀용의 경우 1위에 울 100%, 2위에 실크 100%, 3위에 코튼이 들어 

있고, 남성용과 스포츠웨어에서는 코튼이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코튼의 캐

주얼감이 겨울철 옷에서도 없어서는 안됨을 보인다. 

 

◎ 시즌레스 코튼은 이제 상식화 

소재들은 그 동안 여름에는 면, 겨울에는 모와 같이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는 것이 고정관념으로 생각되어 왔는데, 이제는 그런 계절 감각이 없어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모다 인”에서는 여름의 기분을 겨울용 소재에 표현

하는 “윈터리 서머(wintery summer, 겨울 같은 여름)”라는 테마를 발표하였다. 



겨울옷에 여름옷 같은 색이나 무늬, 소재감을 담는 것이 최근 수년동안의 큰 

흐름이 되어 있다. 춘하절용이라고 하던 코튼이 촉감이 좋은 섬세한 것부터 

드라이(dry)한 터치(touch)라는 것까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일년 내내 소재로 

사용하게 되어 코튼의 수요증가에 큰 순풍이 되고 있다. 

 

◎ 부가가치가 높은 질감으로 

코튼이 큰 역할을 할 것 같이 보이는 2004년 추동절에 관객의 초점이 된 

것은, 역시 세련된 고부가가치제품들이다. 특히 기본적인 소재에 이질적인 

요소를 곁들여서 새로운 감각을 표현하거나, 디자인에 많은 공을 들이는 경

향이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관객으로부터 첫째로 요구되는 것이 밀도가 치밀하고 꽉 짜여있는 

질감(質感)에, 천이 두툼하여도 적당히 무게가 가벼워 옷으로 입어도 가뿐하

여 기분이 좋은 옷감으로서,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슈트(suits, 

정식 양복 상하)감 타입의 옷감이었다. 데님(denim)도 슈트감 비슷한 천이 많

아졌다. 셔츠감도 이런 트렌드와 같이 위사밀도가 촘촘하여 컴팩트(compact)

한 것이 많아졌다. 

조직도 구조(構造)가 있는 더블(double)이나 트리플(triple) 조직이 많아졌다. 

양면효과를 낸 피케(pique : 경위 이중직이며, 직물면에 두둑이나 무늬가 있

음)나 헤링본 능직(herringbone twill)이나 브로큰 능직(broken twill), 코드 직물

(corded fabric)뿐만 아니라 퀼팅(quilting)이나 본딩(bonding)들도 눈에 띄었다. 

또한 압축(壓縮)된 멜턴(melton)가공이나 펠트(felt)가공한 소재도 많았다. 코

팅(coating)이나 자수(刺繡)와 같은 장식도 많았으며, 밀도가 치밀하도록 이중



·삼중 조직도 보였다. 

다음에 표면감(表面感)으로서 관심을 끌은 것은 광택을 살린 가공이나 광

택이 거의 없는 매트(mat)효과를 낸 것도 있었고, 새틴(sateen)이나 벨벳

(velvet)뿐 아니라 반짝거리는 스파클링 얀(sparkling yarn)이나 라메(lame, 금은

동박의 실), 크롬(chrome, 강한 색채)과 같은 효과나 녹선 메탈릭(metalic)이나 

필름(film)을 곁들인 제품이 많아졌으며, 경위가 다른 색의 능직으로 짠 선 

클로스(sun cloth)도 많이 눈에 띄었다. 

코듀로이(corduroy)는 스트레치(stretch)성이 있는 코드가 가는 숙녀용과 코

드가 굵은 신사용이 관심을 끌었다. 중고(中古)가공에서는 불규칙한 표면감이

나 좀 엘라스틱(elastic, 신축성이 있는)한 특성에 광택효과를 겸한 것이 새롭

게 눈에 띄었다. 안료염색(顔料染色, pigment dyeing)이나 이중염색(二重染色, 

double dyeing)이나 컬러믹스(color mix)로 전시되었다. 코드가 있는 피케의 컷

하지 않은(uncut) 직물도 다시 붐을 일으킬 것 같다. 

워시(wash)가공이나 중고가공의 마무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그전만

은 못하였다. 세탁은 전보다도 덜하면서, 보다 리치(rich)한 질감이나 보다 스

포츠웨어다운 모양으로 소비자들의 기호가 바뀌고 있다. 데님(denim)도 미묘

한 뉘앙스를 풍기면서도 어른스러운 느낌을 주고 색이 짙은 것이 다시 눈에 

띄었다. 

무늬에서는 지오메트릭(geometric, 기하학적인)하거나 그래픽(graphic)한 선

염(先染)이나 프린트가 많이 보였다. 바둑무늬, 헤링본, 능형(菱形), 갈지자 무

늬와 같은 전통적이 트위드(tweed)에서 볼수 있는 패턴은 흑백(黑白) 등의 콘

트라스트(contrast, 대조)를 이룬 시각효과가 있는 표현들로서, 전체적으로 보

면 무늬가 커지고 있었으며, 옵티컬(optical, 시각적)한 파동(波動)이 신선한 



기분을 주었고, 스트라이프(stripe)도, 위트(wit)가 있어 보이는 곡선형 무늬도 

관심을 끌었다. 또 하나 관객의 문의가 많았던 “타탄 체크(tartan check)무늬

(스코틀랜드의 체크무늬의 평직 또는 능직물)”로서 붉은색의 무늬가 특히 호

평을 받았다. ♣ 

 


